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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의료기기 투자 1조2000억원
홍천 메디슨 중심으로 10년간 투자 … 매출 10조원 글로벌기업 도약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사업에 10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최근 국내 유망 의료기기 생산기업인 메디슨을 인수한 삼성전자가 10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세계 일류 의료기기 생산기업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무 출신으로 메디슨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방상원 대표는 4월17일 강원 홍천군 메디슨 공장에

서 간담회를 열고 “홍천 메디슨을 중심으로 의료기기사업에 10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매출을 현재 3000억

원에서 1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TF를 구성해 메디슨의 품질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

으며 일단 초음파 기기가 삼성의료기기 사업의 선봉이자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1년 초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 역량을 가진 삼성전자는 홍천 메디슨을 공식 자회사로 인수하

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메디슨의 의료기기 부문 노하우를 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

다.

먼저 장비 확충과 기술개발에 집중해 2년 이내에 의료기기 생산능력을 2만대로 2배 늘리는 한편 국내 최

고 기술자를 투입해 품질 수준을 높이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4월25일부터는 삼성메디슨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선포식을 갖고 이미지 변화를 꾀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한다.

방상원 대표는 “메디슨이 어려움을 겪을 당시 홍천주민들이 1주갖기 운동을 벌이는 등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이후 공장이 이전한다는 잘못된 소문이 떠돌았다”며 “홍천에 세계 일류 의료기기 제조센터

를 만들어 홍천과 강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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